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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3. 2. 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취약계층에 대한 “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”는

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고 있으며,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

않도록 더욱 강화하겠음

(2.2일 경향 ｢가스 끊긴 집, 2만6천가구, 난방비 복지 사각 늘 듯...

감면 혜택은 한정적｣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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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요금체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이 2만6천건에 이르며

대상자의 다수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산업부의「도시가스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」는 2004년부터

18년동안 시행한 제도로서, 도시가스사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등

취약계층이 동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임

 ☞ 도시가스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: 당해년 10월 ~ 익년도 5월에는 기초생활

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미납시에도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조치

    (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 가능, ‘22년 지원실적 : 67,684건, 약 102억 지원)

ㅇ 이와 관련하여, 한국도시가스협회는 “관리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

설령 동 제도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사가 실제로 동절기

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며, 혹시누락된 취약계층에서 신청을

하면 바로 공급중단 유예를 적용하겠다”는 입장을 밝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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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따라서 제시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취약계층보다는 非취약

계층인 일반가구나 고의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됨

ㅇ 다만, 도시가스사에서 관리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는바

향후 동 계층에서 동절기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, 요금

고지서에 관련 문구 삽입, 홍보물 배포 등 도시가스사와의 협력을

더욱 강화하겠음

※ 문의 : 가스산업과 박덕열 과 장(044-203-5230)

박철오 사무관(044-203-5239)


